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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기혼남녀의 용서수준과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긍정적 의사소통이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혼남녀의용서가 긍정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총 300명의 기혼남녀들에게 Rye 용서수준 척도, 긍정적 의사소통

척도, 결혼만족도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기혼남녀의용서수준과긍정적의사소통, 긍정적 의사소통과결혼

만족도, 용서수준과 결혼만족도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혼남녀의 용서는 긍정적의

사소통을 완전매개로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남녀의 용서수준이 높아지면 긍

정적 의사소통이 증가하고, 이를 매개로 결혼만족도가높아질 수 있음을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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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communi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forgiveness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men and women. For

this purpose, a total of 300 married men and women were surveyed using the Rye forgiveness

level, positive communication scale, and marital satisfaction scal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irst,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forgiveness of married men and women, positive communication, positive communication,

marital satisfaction, forgiveness and marital satisfaction. Second, forgiveness of married men and

women affects marital satisfaction through fully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communication. This

suggests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forgiveness of married men and women, the higher the

positive communication and the higher the marital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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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부부는인간의삶에서가장의미있게맺어진동반자

이며, 결혼으로맺어진부부의관계는인간관계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라 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결혼관계

는 심리적 고통이나 부정적인 생활 스트레스에서 개인

을보호하고완충역할을하지만, 결혼생활에서의갈등

과불안정은신체적및정서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

친다[1]. 결혼관계는한개인과가족, 그리고사회의건

강에 근간이 되므로 부부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규명하고, 개입방법을연구하는것은큰의미가

있다. 결혼 및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결혼만족

도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왔다. ‘결혼만족’이란

결혼생활전반에대한부부의주관적감정과태도를의

미하며, 결혼생활의성공여부를가늠할수있는기준이

된다[2]. 결혼생활에만족을 느끼면결혼을지속시키려

하지만, 만족을느끼지못하면현재의결혼을해체하려

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3].

결혼만족은무엇보다부부관계와관련이있다. 친밀

한관계는한개인의발달과정에서보호와지지의환경

을제공하고, 애정욕구를충족시킴으로서개인의성장

을돕는다. 좋은 관계는개인의행복감과의미 있는연

관이 있으며[4], 삶의 만족으로 이끄는 통로가 된다[5].

이러한관계의특성이부부관계에적용이되어, 만족스

러운 결혼 관계는 신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행복에도기여하며[6], 갈등을적게경험하고관

계가만족스러울수록안정된 가정경제[7],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와 동료애, 성적인 만족[8]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결혼관계가고통스럽다고느끼

는사람들은심리적인어려움뿐아니라면역체계의약

화와 신경학적인 질병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9]. 또한, 결혼관계에서 높은 수준

의갈등을경험하는사람들은낮은수준의갈등을경험

하는 사람들보다 만성적인 질병과 취약한 건강 문제를

갖는것으로밝혀졌다[10]. 특히, 결혼한부부와비교할

때, 이혼한 사람들은사회적고립및낮은수준의 행복

감, 그리고심리적문제와부정적인자아개념을경험하

며[11],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와 높은 대인

갈등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12].

한편, 만족스러운결혼관계는한개인의건강만이아

니라 가족과 사회의 건강에 있어서도 기초가 된다. 부

모의관계에문제가있다고지각하는자녀들은높은수

준의불안, 우울, 행동문제들을나타낸다[11]. Amato와

Keith(1991)는 이혼가정의 자녀와 결혼관계에 있는 가

정의 자녀를 비교하는 연구들에 대하여 메타분석을 실

시한 결과, 이혼가정의 자녀들에게서 여러 가지 행동

문제가발생하며, 이들이낮은사회적유능성을드러내

는 것을 발견하였다[13]. 또한 법적으로는 이혼하지 않

았으나 건강하지 않은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부부의 자

녀들에게서 부모-자녀관계의 갈등, 형제간갈등, 심리

적부적응, 불안정 애착등을 예언할수있음을 발견하

였다. 따라서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결혼관계를 유지하

고개선하는것은개인의행복감을높여생산적인삶을

가능하게하며, 가족의건강을지키고자녀의문제행동

을 예방하며, 나아가 문제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사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부부

관계를 치료하고 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며 관

계 갈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개인적인 수준에

서만이아니라사회적인수준에서큰의미가있기때문

에, 연구자들은 어떠한 요인이 결혼관계를 만족스럽게

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기여하는지를 이해하고 규명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14][15].

일반적으로결혼관계의 만족에는 4가지요인들이 영

향을 미칠 수 있다[1]. 첫째는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과정을 포함하는 상호작용, 둘째는 생애 사건, 셋째는

성격과 같은 배우자의 개인적인 특성, 넷째는 부부가

살아가는사회문화적맥락이다. 이러한측면들이부부

관계를 만족스럽게 유지하며 갈등이 발생할 때 해결책

을 찾아가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16]. 이 요인 중 생애

사건과 사회 문화적 맥락은 개입을 통한 변화가 쉽지

않으나부부의개인적특성과부부간상호작용은개입

의 여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상호작용

으로서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개인적 특성으로서의 용

서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그 연관

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에는 배우자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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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함께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상대배우자의 지각이

포함된다. 결혼만족은 배우자가 사랑과 공감, 자기 개

방, 관계 유능성을 지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14],

이 모든과정은관계에서의의사소통과연관되며, 이러

한 요인들이 의사소통에서 어떻게 전달되느냐하는 것

이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상호작용을 계속해나갈

지에영향을준다. 그러므로의사소통은부부간상호작

용에 있어 핵심적으로 연구가 되어 온 요인이라 할 수

있다[15]. Markman과 Hahweg(1993)는 효과적인 의사

소통이현재의관계만족과의상관뿐만아니라결혼 10

년간의 안정되고 높은 결혼만족도를 예언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17]. 이는 결혼관계를 오래 유지해온 부부

들의 경우 긍정적이고 건강한 의사소통이 관계 갈등의

위험을 낮추고 결혼만족을 지속하는데 있어 도움이 된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15]. 건강한 의사소통이란

상대방을 존중하고 거절하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반박

하지않고, 눈맞춤을하며상대방의말에귀기울이고,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때론 사과를 하는 의사소통을

말한다[19]. 반면 건강하지 않은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부정적인감정을비난과방어, 모욕, 철회등과같은방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20]. 결혼관계에서 부부의 의

사소통은 결혼만족을 증진시키고, 관계를 원만하게 유

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21]. 따라서 건강한 의

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

가 있다. 그러나 부부간 의사소통에 대한 대부분의 연

구는 의사소통 유형 자체에 초점을 맞추거나[22], 결혼

만족도에관한독립변인으로서의의사소통유형을탐색

하는데 그쳐[23], 건강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에 영향

을주는요인이무엇인지를규명하는데한계가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변인으로서 용서수준에 관심을 갖고 긍정

적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결혼관계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실망하고, 상처를 주

고, 화가 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부부간의

갈등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여 관계에 치명적인 영

향을준다. 따라서결혼관계를지속하고만족도를유지

하기위해서용서를구하고받아들이는능력은매우결

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24]. 용서란 분노[25], 갈등해

결[26]과 같은 관계측면에영향을주는개인적인특성

이다. 용서는상대배우자가의도적으로또는무관심하

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데서 출발한다.

Fincham 등(2004)은 용서는 상처를 준 배우자에게 부

정적으로 느낄 권리가 있고, 상처를 준 배우자가 동정

을 받을 권리가 없음을 알고 있을 때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27]. 용서는 과거의 사건은 돌아보지 않고 과거

의 사건이 현재와 미래의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것이다. 용서는보복하고자하는동기를감소시키

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이다[27]. 또한 용서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순환을 멈추고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동기

를 유발한다. 즉, 용서는 고통스러운 관계 경험을 종식

시키고, 화해를촉진하는기능을 한다고볼수있는 것

이다. 이런 맥락에서 Worthington 등(2015)은 커플의

용서수준을 높이고 화해를 돕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

는데그결과부부의부정적인의사소통이감소하고긍

정적인 의사소통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용서수준을 높이는 것이 관계의 정서적인 양상을 변화

시켜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28].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용서는 관계 지속과 부부간

상호작용 패턴, 특히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고 추론할 수 있다[29].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모형을 설정하여 모델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연구모형[그림 1]은 용서가 결혼만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용서가 결혼만족도로 가

는 직접경로를 포함한 부분매개모형이다. 경쟁모형[그

림 2]는 용서가결혼만족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것이

아니라 긍정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를 설정한 완전매개모형이다. 본 연구에

서는두모형의적합도에대한차이검증을통해최종모

형을 선정하였다.

긍정적 의사소통

용서 결혼
만족도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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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의사소통

용서 결혼
만족도

그림 2. 경쟁모형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남녀의용서수준은긍정적의사소통및결

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기혼남녀의용서수준, 긍정적의사소통, 결혼만

족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연구를위해서울및경기지역의기혼남녀 330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

자가직접연구대상자에게연구의목적과필요성을설

명한후연구에동의한대상자에게설문조사를실시하

는방법과연구대상에게접근이가능한책임자에게연

구의목적과필요성을교육한후동의한대상자에게설

문을 실시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

자는동의하지않으면설문조사에답하지않을수있으

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보장된다는설명을하고, 동의서를작성한후실시하였

다. 설문에 답하는 시간은 평균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수거된질문지중결측치가있거나불성

실한 설문지 30부를 제외한 300부의 질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연구도구
2.1 용서수준 
기혼남녀의 용서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Rye 등

(2001)[30]이 개발하고타당화한용서척도(Forgiveness

Scale, FS)를정성진(2011)[31]이번역하여전문가의검

토를 받고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정

적인 측면의 부재와 긍정적인 측면의 존재 2요인을 측

정하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12문항의 측정변수로 축소하였다. 긍정적인 측면

을묻는문항의예는 ‘그사람에게좋은일이있기를바

란다’, ‘그 사람을만나더라도마음이편할것이다’ 등이

며, 부정적인측면을묻는문항의예는 ‘그 사람이내게

잘못한 것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못한다’, ‘그 사람에게

원한을 느낀다’ 등이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그렇다’(5점)의 Likert 5점척도에평정

하도록되어있으며최소점수 12점에서최대점수 60점이

응답의 범위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851이었다.

2.2 긍정적 의사소통
긍정적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심혜선(2001)이

사용한 Bienvenu(1970)의 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MCI)를사용하였다[32]. 이 척도는부부의 의

사소통에 관하여 긍정적인 측면을 묻는 9개의 문항과

부정적인측면을묻는 11개 문항총 20문항으로구성이

되어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18문항의 측정변

수로축소하였다. 문항의예로는 ‘대부분의경우에내가

말하고자하는바를아내/남편이이해한다고생각한다’,

‘나는 아내/남편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잘 들으려고 노

력한다’ 등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6점)의

Likert 6점 척도에평정하도록되어있고, 최소점수 18점

에서 최대점수 108점이 응답의 범위이다. 본 문항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11개의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높을수록의사소통양식이긍정적임을보여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907이었다.

2.3 결혼만족도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는 QMI(Quality of Marriage

Index, Norton, 1983)을통해측정하였다[33]. 이 척도는

Norton이 기존의 결혼만족 질문지들의 항목을 종합하

여 5개의평가적인문항으로개발한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Likert 7

점 척도에평정하도록되어있다[34]. 문항의예로는 ‘나

와 아내/남편과의관계는매우안정적이다’, ‘나는 나의

아내/남편으로 인하여 행복하다’ 등이 있으며, 최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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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5점에서최대점수 35점이응답점수의범위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974이었다.

3. 자료분석
기혼남녀의 용서수준, 긍정적인 의사소통, 결혼만족

의관계를규명하기위하여주요변수에대한분석을실

시하였다. 수집된모든자료는 SPSS 21.0과 Amos 21.0

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모

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내적 신

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용서수준, 긍정적인 의

사소통, 결혼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Pearson 적

률상관분석을실시하였다. 셋째, 긍정적의사소통의매

개효과를 규명하기위하여매개모형을구성하고 Amos

21.0의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모형의 적합성을 정확하게 측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형 검증을 위해 카이자

승검증과함께표본의크기에민감하지않고, 해석기준

이비교적정확히제시되어있는적합도지수로비표준

부합치(CFI: Comparative Fit Index)를 제시하고, 모형

의 간명성을 결합하여 측정한 터커-루이스지수(TLI:

Tucker-Lewis Index)와 모형의 간명성과 적합도를 동

시에 고려하기 위해 근사평균 오차제곱근(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제시하

였다. CFI, TLI는 일반적으로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로간주되고, RMSEA지수는 .05이하이면좋은적합도,

.08이하이면비교적양호한적합도, .10보다미만이면보

통적합도, .10이상이면적합도가좋지않다고본다[35].

Ⅲ. 연구결과
1. 기초통계결과
본연구의주요변인인용서, 긍정적의사소통, 결혼만

족도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값을 구한 결

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면 왜

도는 3이상일 경우 정상성에서 벗어난다고 평가하며,

첨도는 8이상일 경우 정상성을 벗어난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대체적으로 기준에 합당

한왜도와첨도를가지고있기때문에변인들이정규분

포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표 1. 용서, 긍정적 의사소통, 결혼만족도의 상관, 평균, 표
준편차, 왜도, 첨도

용서 긍정적 의사소통 결혼만족

용서 1.000***
긍정적 의사소통 .375*** 1.000***

결혼만족 .339*** .646*** 1.000***
평균 3.613 4.178 5.390

표준편차 .615 .747 1.544
왜도 -.148 .502 -1.015
첨도 .094 .029 .502

***p<.001

2. 용서, 긍정적 의사소통, 결혼만족도간의 구조모
형 검증

2.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

모형을검증하였다. 그 결과모든측정변수의경로계수

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다(p<.001). 이러한결과들을

통해잠재변수는적절하게측정되었음을알수있었다.

검증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용서, 긍정적 의사소통,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측
정모형의 추정치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잠재변수 → 관측변수
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S.E.)

검정통계
량
(C.R.)

용서수준 → 용서수준1 .843
용서수준 → 용서수준2 .789 .094 9.783 ***
용서수준 → 용서수준3 .346 .083 5.787 ***

부부의사소통 → 
부부의사소통1 .838

부부의사소통 → 
부부의사소통2 .860 .049 19.152 ***

부부의사소통 → 
부부의사소통3 .805 .060 17.532 ***

부부의사소통 → 
부부의사소통4 .361 .073 6.699 ***

부부의사소통 → 
부부의사소통5 .429 .068 8.065 ***

부부의사소통 → 
부부의사소통6 .455 .068 8.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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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2.2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용서가 긍정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결

혼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구조적 관계를 부분매개모

형인 연구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을 통해 비

교 검증하고, 더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여 선택된 모형

의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 /[df]/p TLI CFI RMSEA

136.629 / [69] / .000 .980 .985 .052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B β S.E. C.R.

용서 → 긍정적 의사소통 .557 .444 .083 6.740***
용서 → 결혼만족 .127 .060 .098 1.303
긍정적 의사소통 → 결혼만족 1.302 .770 .089 14.640***

***p<.001

[표 3]에서 보듯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TLI=.980,

CFI=.985, RMSEA=.052 로 연구모형은 적합한 모형이

라고평가할수있다. 다음으로경쟁모형을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따르면 경쟁모형의

적합도는 TLI= .980, CFI=985, RMSEA=.052 로 연구모

형과 거의 유사하게 적합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표 5.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 /[df]/p TLI CFI RMSEA

138.301 / [70] / .000 .980 .985 .052

표 6. 매개모형 검증
 /[df]/p TLI CFI RMSEA

연구모형 136.629 / [69] / .000 .980 .985 .052
경쟁모형 138.301 / [70] / .000 .980 .985 .052
모형 비교 1.672 / [1] / .000 .000 .000 .000

[표 6]에 따르면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과 완전매

개모형인 경쟁모형은 모두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연구모형과경쟁모형을비교했을때경쟁

모형은 연구모형에 위계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며 두 모

형 간 위계적 검증을 실시했을 때 연구모형과 경쟁

모형은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없고(∆=1.672,
∆df=1, p<.134), 용서에서 결혼만족으로 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간명모형인 경쟁

모형을선택하였다. 이는연구모형에비해용서가결혼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를 제외한경쟁모형

이용서, 긍정적의사소통, 결혼만족도간의구조적관계

를 보다 잘 설명하는 모형임을 보여준다. 즉, 직접경로

를 제외하였을 때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므로 설

명력이 높은 완전매개모형(경쟁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결과를토대로경쟁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하여 세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

다. 먼저, 직접효과의 크기 및 이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경쟁모형의 경로계수
B β S.E. C.R.

용서 → 긍정적 의사소통 .572 .455 .082 6.949***
긍정적 의사소통 → 

결혼만족 1.354 .800 .082 16.609***

***p< .001

구조모형분석 결과인 [표 7]에 따르면 첫째, 용서는

긍정적의사소통에정적인영향(= .455, p<.001)을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서수준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

째, 긍정적 의사소통은 결혼만족에 정적인 영향(=

.80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인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모형으로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결혼만족도 → 결혼만족도1 .956
결혼만족도 → 결혼만족도2 .973 .021 46.173 ***
결혼만족도 → 결혼만족도3 .976 .022 47.143 ***
결혼만족도 → 결혼만족도4 .906 .030 33.607 ***
결혼만족도 → 결혼만족도5 .889 .033 31.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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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45***

.84*** .79*** .34***

.80*** .43***.86***      .36***.84***

.80***

.96***

.98***

.91***
.89***

용서
수준1

긍정적 
의사
소통1

용서수준

긍정적 의사소통

결혼
만족도1

긍정적 
의사
소통2

긍정적 
의사
소통3

긍정적 
의사
소통4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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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경쟁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요인부하량, 설명오차

결과

표 8. 각 변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용서
긍정적 

의사소통 .455*** .455***
결혼만족 .364*** .364***

긍정적 의사소통 결혼만족 .800*** .800***

[표 9]에서는긍정적의사소통이용서와결혼만족도간

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용서와결혼만족도의관계에서긍정적의사소통의매개

효과유의성을확인하기위해Shrout와 Bolger (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신뢰구간 95%에서

10,000번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36]. 부트스트랩 실시 결과 용서는 긍정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364, 95% Bias-corrected CI=.251-.462). 이는 용서 수

준이높은사람은긍정적인의사소통을더하게되며이

를 통해 높은 결혼만족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최종모형의 간접효과
경로 β S.E BC 95% CI

용서 → 긍정적 의사소통 
→ 결혼만족 .364 .054 .251-.462

Ⅳ. 결과 및 논의
본연구는기혼남녀의용서수준, 긍정적의사소통, 결

혼만족의 구조적 관계가 어떠한지를 규명하고자 이루

어졌다. 이를 위하여 300명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설

문지를실시하고, 수집된자료에대하여용서수준이긍

정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연구

모형을 구성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첫째, 기혼남녀의용서수준과긍정적의사소통, 긍

정적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 용서수준과 결혼만족도

간에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기혼남녀

의 용서는 긍정적 의사소통을 완전매개로 결혼만족에

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결과들을종합적으로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남녀의용서수준과긍정적의사소통, 긍정

적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 용서수준과 결혼만족도는

정적인상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용서수준이

높으면 긍정적으로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게 되며, 긍

정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아지게 된

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용서수준이높아질수록결혼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기혼남녀의 용서수준은 긍정적 의사소통에 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의 용서

수준향상을통해긍정적의사소통을증가시킬수있음

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은 결혼관계에서 결정적인 역할

을 한다. 의사소통이 잘못 이루어져 오해가 생기면 상

대방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충족이 안 되어 좌절과 분

노를 갖게 된다. 반대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관

계의 어려움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부부관

계의의사소통에영향을주는변인에대하여관심을기

울일 만 하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부 갈등을 유발하

여 관계만족을 저하시키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관심

을 갖고, 부부 갈등을 악화시키는 의사소통 행동에 영

향을주는요인은배우자의일상적부부호응도, 배우자

의 조망수용능력, 부정적 해석 등인 것을 발견하였다

[37]. 한편, Klein 등은 정서조절이 어렵고 감정을 억압

하는 사람들은 배우자의 의사소통을 적대적인 비난으

로지각을하며인지적재평가와같은긍정적인정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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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하는 사람들은 배우자의 비난을 덜 지각하고 좀

더 건설적인 비평으로 지각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38].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에 영향

을 주는 개인의 특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인 의사소통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진 용서수준

은그러한개인변인중하나임을보여준다. 용서수준이

의사소통을 효과적이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변인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배우자의 행동에 대하여

용서 의지를 보이는 사람들은 보복 동기를 낮추고, 비

효율적인 논쟁을 덜 하려하며, 좀 더 호의적인 방식으

로배우자와의사소통을하고자한다는 Fincham(2004)

의 연구와도 맥을같이 한다[27]. 또한, 이 결과는 커플

의 용서수준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의 긍정적

인의사소통이증가하게된Worthington 등(2015)의연

구결과를 지지 한다[28].

셋째, 기혼남녀의 긍정적 의사소통은 결혼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일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

다는것을의미한다. 결혼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

은부부간상호작용, 생애사건, 배우자의개인적인특성

및 사회 문화적 요인 등이라고 알려져 있다[1]. 이러한

요인 중 부부간 상호작용은 무엇보다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부부는서로에대한애정, 공감, 자기개방,

관계유능성에대한지각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관계

에 대한 만족이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이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이 효과

적으로 전달이 되면 관계는 만족스럽고 지속이 되지만

효과적으로전달이되지않으면갈등이발생하게된다.

갈등은 부부관계를 위태롭게 하며 만족도를 저하시키

는데 이러한 갈등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또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갈등에 있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강조한연구자들은갈등상황에영향을미치는

가치관이나, 목표, 기대와 같은 성격차이, 또는 사회 경

제적 조건이나 다른 구조적인 문제와 달리 의사소통은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있다고 본다

[39]. 이것이 부부치료자들이 부부의 의사소통 개선에

관심을두게된배경이라할수있다. 나아가, 부부치료

자들은역기능적인의사소통은관계를손상시키고문제

해결을어렵게하며, 갈등이유발되는상황에서효과적

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결정

적임을 주목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간의긍정적인의사소통이결혼만족을높이는데있

어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기혼남녀의 용서수준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긍정적 의사소통은 완전매개역할을 하

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는기혼남녀의용서수준은결

혼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긍정적인 의

사소통을 매개로 결혼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서에 대한 선행연구들[27]은 용서가

결혼만족과관련이있다고보았다. 왜냐하면관계를깨

뜨린배우자는상대방에게분노를일으키고, 이러한분

노가갈등을증폭시키며, 이러한갈등이결혼만족에저

해가 되지만 용서는 보복할 동기를 낮추고, 화해하는

계기를마련하려하기때문이다. 즉, 용서는부정적인갈

등전략을 감소시켜 부부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순

환되는것을방지하여관계개선에도움이되므로용서

가 결혼 만족과 유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러

한 선행연구들은 용서가 결혼만족에 이르는 경로가 직

접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해준다. 즉, 용서가 결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위해서는 부정적인 갈

등전략의 감소와 같은 매개요인의 역할이 필요함을 보

여주는 것이다. McNulty(2008)도 이런 맥락에서 배우

자의 관계파기 행동은 묵인하고 용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배우자가 관계를 개선하려는 동기와

노력을 할 때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고 하였다[40].

Braithwaite 등(2011)도 기존의 연구들이 용서가 결혼

만족에 이르는 경로를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용서와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자기조절과 부정적인 갈

등전략이매개역할을한다는것을발견하였는데[41] 본

연구에서 밝혀진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용서와 결혼만

족의 관계를 매개하는 또 하나의 매개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연구의결과는부부관계연구와개입에있어다음

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부부의 용서수준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개입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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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높아지면 관계를 개선하려는 목표를 갖고 자기

조절을더하려는경향을갖게된다. 이러한경향은공

격, 배신, 회피와 같은 부정적인 갈등전략을 감소시켜

관계 손상을 방지하고 생산적인 관계행동을 고양시키

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긍정적인 의사소통에 노력을

기울이게되며, 이는결혼만족에이르는경로를순조롭

게 한다. 따라서 부부의 용서수준을 높이는 개입은 가

족과 사회의 안정에 근간이 되는결혼만족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용서를 통해 결혼만족도를

높이기위해서는매개변인에관심을기울여야함을보

여주었다. 매개변인은 독립변인과 함께 개입과 변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용서수준의 향상이 결혼만족을 증

진시키는데도움이될수있으나그와아울러의사소통

과 같은 매개변인이 관심을 기울여야할 변인임이 확인

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의사소통이성격 5요인과같은

성격요인, 정서지능, 자기 개방과결혼만족의관계에서

매개역할을할수있다고보았다[42]. 용서외에다른개

인적 특성과 결혼만족의 관계에서도 의사소통은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사소통이 결혼만

족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

라서, 용서수준의향상과함께의사소통의개선을위한

개입전략이 이루어질 때 부부는 관계에서 만족을 경험

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자료는기혼남녀의자기보고식설문

조사에 기초하였다는 것이다. 자기보고식 조사는 응답

자의 사회적 바람직성이 반영되어 실제 수준과 정확하

게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는관찰이나실험연구와같은객관적연구를통해한계

를 보완하기를 제언한다.

둘째, 본연구는서울경기지역의 300명의기혼남녀만

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대상의 성별, 학력, 나이, 결혼

연한등을고려하지않았다. 선행연구에의하면연구대

상에 따라 의사소통 유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일반화를 위하여 연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기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용서수준과 결혼만족의 매개변

인으로 긍정적 의사소통 변인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용서수준과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수 있

는 상호작용변인은 다양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용서수준과결혼만족을매개하는상호작용

변인을 규명하여 결혼만족의 향상을 위한 제반 연구에

기여하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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